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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,중국,인도,베트남…해외로 뻗어나가는 우리 물류기업!

12.22(금) 물류·화주기업 해외동반진출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해양수산부(장관 김영춘), 산업통상자원부

(장관 백운규)는 오는 12월 22일(금) 두 부처가 공동 추진 중인 물류·

화주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｢해외

동반진출 우수사례 발표회｣를 개최한다.

ㅇ 2014년부터 진행되어온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물류·화주기업이 

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사전 현지

시장 조사, 진출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의 50%를 정부가 지원

해주는 사업이다. 불확실성이 큰 해외진출의 초기비용 부담을 줄여

주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.

□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2017년도에 사업에 참여한 8개 컨소

시엄 중 우수한 성과를 낸 4개 컨소시엄*이 지난 일년 간의 해외

진출사업의 성과를 발표한다.

* 툴스피아·포맨해운항공(중국), 승산산업·삼영익스프레스(폴란드), 경인양행·CJ

대한통운(인도,베트남,싱가폴), 제너럴브랜즈·일양익스프레스(미국)



ㅇ 특히 CJ대한통운·경인양행은 인도, 베트남, 싱가폴 등 3개 국가를

대상으로 글로벌 허브센터를 구축하여 해외 물류 효율화를 꾀하였다.

이를 통해 수출입 리드 타임을 4~13일 가량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으며,

ㅇ 삼영익스프레스·승산산업는 폴란드로 진출하여 10개 이상의 

신규 일자리를 창출해냈을 뿐 아니라 물류비용을 5~10% 가량 

절감시켰다.

ㅇ 이렇게 각 컨소시엄이 해외진출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겪은 

어려움과 이를 극복해나간 과정, 달성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본 

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들에게도 해외진출에 대한 의지를 

높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.

□ 참가 문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* 및 

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담당자**에게 문의하면 된다.

* (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) www.korcham.net

** (대한상공회의소 담당자 연락처) 02-6050-1443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해외동반진출 우수사례 발표회가 해외

동반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

지원 하에 해외시장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

한다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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